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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아지는경차시장
8월누적판매전년비 9.9%감소…5년째내리막

주행성능 안전성떨어지고연비눈길못끌어

대형차선호추세…소형세단 SUV로수요이동

한때 국민차라는평가도나왔던경차시장

이쪼그라들고있다.

8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국내자

동차시장에서올들어지난 8월까지팔린경

차는 8만3962대로, 지난해 같은기간(9만

3163대)에견줘 9.9%감소했다.

8월한달판매량도 1만785대로 1년전

같은달 1만1299대에비해4.5%줄었다.

국내완성차업계의판매량도눈에띄게

감소세다. 현재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

경차는기아차의모닝과레이, 한국GM

의스파크,르노삼성자동차의트위지등

모두4종이다.

기아차 모닝의 경우 지난달 3829대

가 팔려 지난해 9월 판매량(5595대)

보다 1766대나 감소했다. 올해 누적

판매량도 43782대로, 지난해 1~9월

판매량(5만3588대)에 비해 9806대

나줄었다.

한국GM의스파크도올들어9월

까지 2만6920대가 팔리는데 그쳐

지난해 같은 기간(3만5592대)보

다무려 24.4%나급감했다.

경차는지난 2012년의경우연

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기도

(20만2844대) 했으나 2014년

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다.

경차 판매량은 ▲2014년 18

만6702대▲2015년17만3418

대▲2016년17만3008대로하

향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엔

13만8895대까지떨어진상태

다. 올해 연간 판매량도 작년을 밑돌 가능성

도크다.

가격이저렴하면서각종세제상혜택또는

주차통행료할인등이있어유지비가적게

든다는점등으로인기몰이를했던경차인

기가 갈수록 식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하

다.

주행성능이나안전성이상대적으로떨

어지고기대만큼연비가높지않은점등

에서예전만큼소비자들의눈길을끌지

못하고 있다는 게 자동차업계 분석이

다.

경차수요가소형세단이나소형스

포츠유틸리티차(SUV)로 이동하고

있는점에소비자들의구매력상승도

원인으로 꼽힌다. 최근 몇 년 새 코

나,스토닉,티볼리등소형SUV시

장이 열리면서경차수요가이동해

갔다는것이다. 소형 SUV 판매량

은지난2013년1만1998대에서지

난해에는14만7429대로증가했고

중형차대신,대형차의인기가올

라가는등소비자들의경제수준

향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

다.

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차

수요가소형세단이나소형스

포츠유틸리티차(SUV)로 이

동하면서 경차 수요가 줄고

있다고말했다.

/김지을기자dok2000@

kwangju.co.kr

기아차 모닝

한국GM R&D별도법인분리 갈등

사측 디자인센터지위격상…노조 구조조정발판 반발

한국지엠(GM)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

고연구개발(R&D) 부문을떼어내별도법인

을설립하는작업을강행할조짐이다.

8일업계에따르면한국GM은지난 4일이

사회를열고인천부평본사에있는디자인센

터와기술연구소, 파워트레인등부서를묶어

별도의 연구개발(R&D) 법인으로 분리하는

안건을통과시켰다.

2대주주인산업은행추천이사들은반대했

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. 한국GM 이사회

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, 산업은행 3명

등 10명으로구성됐다.

한국GM은오는19일주주총회를소집해이

안건을처리할계획이다.

사측은연구개발법인분리목적에대해미국

제너럴 모터스(GM) 본사의 베스트셀링 모델

인중형급스포츠유틸리티차(SUV)제품의디

자인및차량개발업무를가져와디자인센터의

지위를격상하기위해서라고설명한다.

글로벌시장에서생산판매되는제품개발을

주도하려면GM글로벌임원들이더직접적으

로관여하고본사와유기적으로협업할수있

도록연구개발법인을별도로둬야한다는것

이다.그러나한국GM노조는법인신설계획

이구조조정의발판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

다.

일단법인을쪼갠뒤한국GM을GM의생산

하청기지로전락시켜신설법인만남겨놓고공

장은장기적으로폐쇄하거나매각하려는의도

라는게노조의주장이다.

이번법인분할안이실현되려면주총을거쳐

통과돼야 하지만,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

주총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제출한상태여서

실제주총이열릴수있을지는미지수다.

/연합뉴스

대형 SUV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기아차

모하비의 2019년형이출시됐다.

2019년형 모하비는 인공지능(AI) 플랫폼

을활용한서버형음성인식기술인 카카오 i

(아이)가적용돼내비게이션의검색편의성과

정확도가향상됐다.

원격제어,안전보안,차량관리,길안내등이

가능한텔레매틱스시스템인 UVO (유보)의

무상사용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늘어났다.

서라운드뷰모니터도주행중후방영상디

스플레이와세차장진입지원가이드기능을제

공하도록한단계개선됐고기존최상위트림

인 프레지던트에만 기본 적용됐던 상시 4

WD 시스템과동승석워크인&통풍시트가중

간트림인 VIP 트림에서도각각기본사양과

선택사양으로운영된다.

차량에탑재된디젤3.0엔진은강화된유로

6 기준을충족하도록개발돼배기가스배출량

을줄이고친환경성을높였다.

판매가격은▲노블레스 4138만원▲VIP

4432만원▲프레지던트4805만원이다.

한편, 기아차는2019년형모하비출시를기

념해 OUT OF CITY가을여행 이벤트를열

고10월모하비출고고객(개인또는개인사업

자)에게 전국 유명리조트 1박 숙박권을 증정

한다.

/김지을기자dok2000@kwangju.co.kr

더강해진 모하비

기아차2019년형출시…안전성강화

원격제어시스템UVO 5년무상사용

출시기념전국리조트숙박권이벤트

3천만원깎아준아우디단숨에판매1위

지난달점유율 13.8%…벤츠누적판매부동의 1위

팍팍 깎아줬더니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.

아우디의A40 TFSI차량얘기다.

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

는지난달 2376대가팔리며 13.8%의점유율

로 브랜드별 등록대수 1위를 차지했다. 아우

디가배출가스인증서류조작으로판매정지

처분을받았다가2년만인지난3월판매를재

개한이후 5개월만이다.특히아우디A3 40

TFSI는지난달에만 2247대가팔리며베스트

셀링카 1위에올랐다.

비결은할인이다. 아우디가저공해차의무

판매제를지키기위해40%대할인판매해물

량을푼게한몫을했다는게업계분석이다.

연간4500대이상의차량을판매하는완성

차 브랜드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

따라 연간 약 9.5%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

판매해야 한다. 원래 소비자가격이 A3 40

TFSI가 3950만원, A3 40 TFSI 프리미엄은

4350만원정도인차량에대해40%할인율을

적용하면각각2370만원, 2610만원까지가격

이내려간다.아반떼급가격으로구매할수있

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매자들의 문의가

빗발쳤다는후문이다. 한편, 올들어누적판

매량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5만746대가

팔려 25.75%의점유율을기록,부동의 1위를

지키고있다. /김지을기자dok2000@

재규어랜드로버 5종리콜

재규어XF,디스커버리4,레인지로버스포츠

등5개차종1만6000여대가제작결함으로리콜

된다.

8일국토부에따르면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

가수입판매한 5개차종 1만6022대에서엔진

이상이발견돼리콜결정이내려졌다.

대상은 2010∼2016년 생산된 차량으로,

▲재규어 XF 1369대 ▲재규어 XJ 1630대

▲디스커버리4 8471대▲레인지로버 205대

▲레인지로버스포츠4347대등이다. 이들차

량은 장착된 3.0 디젤엔진의 크랭크축 소착

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

확인됐다. 리콜차량은 29일부터재규어랜드

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불량 판정

을 받으면 관련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 받는

다. /김지을기자dok2000@


